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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A에서 광대역LTE로 전선(戰線) 확대 

주파수 경매 결과 

KT는 1.8GHz대역에서 인접대역(D2)을 확보하고, SK텔레콤도 1.8GHz대역에서 35MHz대역

(C2)폭을 확보하였다. LGU+는 2.6GHz대역에서 40MHz대역폭(B2)을 확보했다. 이로써 KT

는 광대역LTE를 하게 되었고, SK텔레콤도 1.8GHz대역에서 광대역주파수를 확보함으로써 광

대역LTE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반면 LGU+는 광대역주파수를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파수 할당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현재 LTE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마다 주파수가 약간씩 다르다. SK텔레콤은 800MHz대

역을 주력으로 1.8GHz를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KT는 1.8GHz를 주력으로 900MHz

를 보조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LGU+는 800MHz대역을 주력으로 2.1GHz를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서 몇 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중 1.8GHz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1.8GHz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1.8GHz의 광

대역주파수를 낙찰받는 경우 기존 1.8GHz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둘째. 1.8GHz대역에서 LTE를 서비스중인 사업자가 1.8GHz대역에서 광대역

을 확보할 경우 수도권은 할당 직후부터, 광역시는 2014년 6월부터, 전국서비스는 2014년 12

월부터 가능하다. 셋째. 이는 KT에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1.8GHz대역 D2블록을 확보한 사업

자가 인접대역에서 LTE를 서비스중인 경우 수도권은 할당직후부터, 광역시는 2014년 3월부

터, 전국서비스는 7월부터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광대역 LTE가 주력 서비스로 부상 

KT는 숙원사업이었던 광대역LTE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조만간 광대역LTE를 서

비스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역과 일정은 상기 조건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1.8GHz대

역을 LTE 주력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어 차질없이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광대역이 가능한 주파수를 확보한 SK텔레콤도 광대역LTE 서비스 계획을 구체화했다. 보조망

이긴 하지만, 전국 84개 도시를 커버하고 있어 큰 투자 없이 광대역LTE를 서비스할 예정으로 

상기 조건대로 지역과 서비스 시기를 맞춰갈 계획이다.  

▪ SK텔레콤과 KT는 광대역LTE 서비스 기반 확보. LGU+는 낮은 가격에 광대역 주파수 확보 

▪ KT가 9월부터 광대역LTE를 서비스하고 SK텔레콤도 준비함으로써 광대역LTE가 주력서비스로 부상 

▪ LTE-A와 광대역LTE를 모두 진행함으로써 망 활용의 극대화 및 고도화로 경쟁력 향상 

▪ 광대역LTE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홍보 마케팅 집중.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은 안정세 유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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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는 LTE-A & 광대역LTE  

지금까지 두 서비스는 경쟁이자 대체관계로 봤으나, 결국에는 융합된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

성이 커졌다. 이미 LTE-A를 상용화한 SK텔레콤도 광대역LTE와 LTE-A의 병행을 언급

했고, KT도 광대역LTE뿐만 아니라 LTE-A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LGU+도 광대역서

비스를 위한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통신시장의 마케팅 변화에 따라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로써 통신서비스 3사는 넓은 주파수 대역과 망 활용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활용성

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자는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본 요금제를 변경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 보다는 다양한 콘텐츠와 요

금을 융합한 특화 상품을 제시하여 추가 ARPU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SK텔레콤의 경

우 스포츠 콘텐츠와 Btv 모바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데, 스마트폰의 사

용 패턴에서 스포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는 점(실제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을 감안할 때 하나의 상품으로서 잘 안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 포털에서도 프로

야구 등 주요 경기를 보여주는 점을 감안할 때 콘텐츠의 차별화와 부각을 시키는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파수 경매후 변화가 많지만, 마케팅은 안정세 유지 예상 

주파수 경매 결과 통신서비스 3사는 모두 실리를 챙겼고,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주파수 경매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마케팅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이는 광대역LTE의 홍보를 위한 광고에 집중될 것이고, 우려가 되는 보조금 위주의 마케팅

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각 사가 망을 통한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기

에 굳이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을 강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

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9월이후 보조금 변화에 주시하는 상황에서 과열을 주도한 사

업자로 낙인 찍힐 위험을 감수할 만큼 보조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